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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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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면서 다양한 미래 계획들을 준비한다. 급속한 산업패턴의 변화
로 직장인들의 근무기간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은퇴이후의 생존기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의 대안의 하나로 창업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장인들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요인, 심리적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에는 경제적 노후 준비와 퇴
직후 생활 전망 등과 같은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요인에는 위험감수 성향, 자기 효능감, 직업가치를 설명하
는 창업가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적 특성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인식, 창업에 대한 인식, 고용의 불안정성 등
의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340부를 회수하여 결측값이 있는 26부를 제외하고 314부를 
사용하여 SPSS Win 18.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요인으로 퇴직후 생활전망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요인인 위험감수성향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 
등과 같은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창업의도, 개인요인, 심리요인, 환경요인, 직업가치 

Abstract  Most of the office-workers are worrying about their future and try to make diverse future plan. Fast 
shifting industry pattern make office-workers retire early and their remain life time are getting longer and many 
of them try to consider some kind of new start-up. In this articl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were 
discussed such as individu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Individual factors were 
economic situations and future life expectation were analyzed. Psychological factors were composed of risk 
taking tendency, self efficiency, career value, and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Environmental 
factors were composed of recognition on social-economic risks and recognition on negative mind on start-up, 
and employment unstability. 340 sample questionaries were collected and 26 samples were exclud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18.0 Ver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mong individual factors 
life-expectation after retirement was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psychological factors 
risk taking factor has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 
recognition on start-up has nega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studies diverse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were necessary to change negative social atmospheres on start-up.

Key Words : Start-up intention, Entrepreneurial1 intention, individu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jo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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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수명 연장 등으로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

청(2010)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인 인구

의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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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를, 2026년에는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20.8%가 되는 초고령사회 도래를 전망하

고 있다.

특히 총인구중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인 배화연수(倍化年數) 즉 고령화

비율이 배가되는 연수가 미국의 경우 71년, 일본의 경우 

24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8년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

른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7].

특히 총인구중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인 배화연수(倍化年數) 즉 고령화

비율이 배가되는 연수가 미국의 경우 71년, 일본의 경우 

24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8년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

른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7].

은퇴 세대인 50세 이후 세대는 소득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노후대책 부족으로 인한 불

안감이 팽배하여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인구(25세～49세)의 지속

적인 감소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09.11.18)에 의하면 핵심 노동인구가 

2015년에는 1,896만명, 2021년에는 1,784만명, 2025년에

는 1,689만명으로 매 5년 마다 100만명씩 감소하는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

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업가 정신 계승(세대간 상생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청

을 중심으로 정체된 고용환경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전문

성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창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

부의 시니어창업육성정책은 시장실패를 줄이고 준비된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기반 확충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모델 개발과 보급 방안으로 희망 창업유형에 

따라 경력 활용형, 취미연계형, 사회봉사형으로 세분화하

여 2010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200개 업종을 개발할 

예정이다[4].

은퇴자 창업의 사회적인 역할과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은퇴자 창업관련 연구는 비교적 최

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니어 창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용어로 시니어 창업가의 정의와 시니어 창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2][43][48].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human capital)

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과 창업의도와의 연관성

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독특성은 은퇴자의 개인적 요인과 창업의

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

았던 은퇴예상연령, 은퇴후 대책 여부, 은퇴후 경제적 준

비 정도, 은퇴후 창업의사 결정 여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은퇴후 생활비 지출계획 들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징으

로 정의되는[2][37]직업가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졌다.

  

2. 이론적 배경 

2.1 은퇴자 창업

전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에서 급속한 고

령화와 조기퇴직의 사회 현상은 청년 실업과 함께 중요

한 정책 어젠다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3% 가 되어 ‘고령 사회’ 로, 2026년에는 인구의 

20.8%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8].

이러한 고령화 사회 진척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우

려하여 은퇴자들에 대한 재취업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창업연구에서 은퇴

자 창업 또는 시니어 창업가(Senior Entrepreneur)의 역

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47].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시니어 창업의 개념 정

의와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다[1].

Baucus and Human[20]은 시니어 창업가를 ‘제2의 경

력 창업가(second career entrepreneur)’로 정의하고 50세

이상 시니어에 의해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을 창업하

고 운영하는 특정 연령의 개인으로 시니어 창업가를 정

의하고 호주의 통계국에서는 50세 이상을 출발점으로 퇴

직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성창수ㆍ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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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1)[4].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시니어 창업의 범위와 

수준 및 정의에 대한 일치된 함의는 없지만 다수의 연구

에서 시니어 창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시니어의 경험, 

네트워크, 재무적 자원과 같은 개인의 창업보유 역량이 

청년 창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시니어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연령과 사회ㆍ

문화ㆍ정책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4]. Blanchflower et 

al.[23]의 연구에서 자영업의 종사 비중은 젊은 세대보다 

시니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후 심리적인 요

인 즉 은퇴시기의 연령에 있는 시니어들은 여전히 활동

적이며 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Zhang[48]은 시니어 창업의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요

인, 인적자본과 재산, 개인능력, 교육수준 등을 들었다. 

사회적요인은 사회적 허용지수, R&D 환경, 기업의 세율, 

그리고 개인 소득과 인적 자본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자녀에 대한 책임 등

이 시니어 창업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 창업을 ‘직장을 그만 두고 본인

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활용

하여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2 창업가 특성요인

2.2.1 개인적 요인

창업활동을 설명하려는 개인특성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이 왜 창

업자가 되려는가와 관련해 중요한 창업 설명요인 중 하

나로 고려되고 있다[34].

창업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3]. 연령

에 대해서는 창업의도와의 관계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Mydans[39]는 은퇴자와 

같은 고연령층은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은퇴

후 창업의도는 젊은 층에 비해 약할 것이라고 본 반면, 

Leana and Feldman[33]은 자영업 선택은 고연령층이 근

로시장에서 차별이 보다 현저하기 때문에 창업할 의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았다.

경제학에서는 창업의사결정의 재무적 자원과 제약요

인으로서 소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3]. 이들 연구에 의

하면 소득은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26]. 

2.2.2 심리적 요인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주로 심리학적 접

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4]. 심리학적 접근 연구

들의 관점은 창업가를 기업을 창업하는 개인으로 정의하

고, 환경적 불확실성에 대한 혁신적 대응을 시도하는 창

업가의 역할과 창업가와 비창업가, 창업가와 대기업 관

리자, 성공한 창업가와 실패한 창업가를 구분하는 개인

의 인성적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규명하는 측면의 

연구들이다[24].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심리적인 요인 중 

위험감수성, 자율성, 적극성, 성취욕구 등의 창업가적 특

성은 창업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창업의사결정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ㆍ외 많은 

실증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다[21[3][6][42].

최근에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요인으로 창의성[17], 

자율성과 진취성[4], 자기효능감(self-efficacy)[3][6] 들

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 중 위험 감수 성향, 자기 효능감, 직업 가치를 설명

하고 이를 창업가 특성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위험감수성향(risk taking)은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

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

으로 설명되고 있다[19][38]. 위험감수성향은 의사결정에

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

는 개념이다[16].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창업가는 경쟁자

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도하고자 한다[44].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특정한 과업의 수행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6]. Fishbein and 

Aizen 모델이나 Shapero의 모델에서 자기효능감이 지각

된 행동통제력이나 지각된 타당성의 선행변수로서 작용

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

는 일반적 경향의 개인차이가 아니라, 과업의존적인 자

신감을 의미하므로 창업의지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3].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 또는 직업 활동에 어떠한 의

미를 부여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직업가치 요인도 더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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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규명되고 있다[36]. 국내 직

업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직업가치에 관한 기술적인 분석

에 그치거나, 연구대상이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를 직장인

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적용해 보

고자 하였다.

2.2.3 환경적 요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가 또는 예

비 창업가의 환경적 요인은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 환

경과 창업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40]. 개인적 환경요

인으로 성별, 창업가 부모, 창업경험, 가족 상황 등이 연

구되어 왔다.

Martin[37]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사회

적 단절, 심리ㆍ육체적 성향,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가족 요인, 사건 예측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

하였다. Greerberger and Sexton[29]은 Martin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설명하였다.

Cuervo[24]는 창업 환경요인을 경제적 환경요인과 제

도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거시경제적  환경, 산업 특

성, 재무적 환경, 지리적 환경과 법ㆍ제도적 시스템, 교육

ㆍ과학기술 시스템, 문화와 가치로 구분하였다. 사업실패

요인과 사업실패에 관한 인식을 창업환경요인의 하나로 

보고 창업의욕이나 사업의욕을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하

규수 2009; 하규수ㆍ박배진ㆍ여경은 2009; 하규수ㆍ한정

화[12][15][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은퇴한 직장인들

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위

기, 사회의 부정적 창업의식,  고용불안정성 으로 구분하

였다. 

2.3 창업의도

개인의 창업 의사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

의지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5].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46], 계획적

이고 의도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30]. 창의 의도

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31], 창

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다. 의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변수이다(Fishbein and Ajzen, 1975)[27]. 따라서 창업

의지는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윤방섭, 2004)[6].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창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

대로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

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주제로 등장하고 

있다[3].

창업의도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개인특성요인, 심리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에 

두었으나 점차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등으로 확

대되어 창업교육이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9].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Figure 1과 같은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2.1 은퇴자 개인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창업활동을 설명하려는 개인 특성 즉 개인적 요인 중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관하여 Gartner[28]는 직무만

족, 이전직무경험, 부모의 창업자 여부, 연령 그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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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하는 요인으로 가정하였

다. 이러한 창업자의 인적자본적 특성과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과 창업전통, 소득 등

이다[3].

이러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은퇴자의 개인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는 다루지 않았던 은퇴예상연령, 은퇴후 대책 여부,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정도, 은퇴후 창업의사 결정 여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은퇴후 생활비 지출계획 

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적 요인(퇴직예상연령, 노후대책여부, 경제

적 노후준비정도, 퇴직후 창업여부, 퇴직후생활

전망, 퇴직후 소득확보계획, 퇴직후 생활비 지출

계획)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 퇴직예상연령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1-2 : 노후대책여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1-3 : 경제적 노후준비정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4 : 퇴직후 생활전망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1-5 : 퇴직후 소득확보계획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6 : 퇴직후 생활비 지출계획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심리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접근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6][4].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위험 감수 성

향, 자기 효능감, 직업 가치를 심리적 특성으로 하고 설명

하고자 한다.

위험감수성향은 불확실성의 대처능력과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지[41], 또는 성공에 대한 결

과의 불확실성에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성향이다[25]. 기

본적으로 창업은 일정부분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은 창업에 대한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

제할 수 있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32]. 실증적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창업의

지와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8].

직업가치는 직업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려는 가치이다. 

즉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징으로 정

의된다[2][36]. 직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직업가치

에 따라 직업선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이나, 직업가

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직업가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심리적 요인(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직업가

치)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 위험감수성향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2-2 :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 직업가치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환경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교육 수준, 

사회적으로 창업지원 네트워크, 창업에 대한 사회적 태

도, 시장의 경제적 상황, 재무적 자금의 활용성, 창업인프

라를 설명하고 있다[40][45]

Luthje and Frank[35]는 창업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일

수록 개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의 수준에 관계없이 창업

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다양한 환경적 영향 요인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환경적요인(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고용불안정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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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 사회경제적 위기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사회의 부정적 창업인식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 고용불안정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3 연구방법

3.2.1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

개인적 요인에 관한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는 본 연

구에서 직장인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박시사ㆍ강성일[3]의 문항을 바탕으로 논문의 목적에 적

합하도록 수정하였다. 따라서 연령(은퇴예상 )과 은퇴후

대책여부, 은퇴후 창업의사에 대한 것은 명목척도로, 은

퇴후 경제적 소득 준비 정도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 계획, 은퇴후 생활비 지출 계획 들은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요인에 관하여는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심

리적 특성 요인 중 위험 감수 성향, 자기 효능감, 직업 가

치를 설명하고 이를 창업가 특성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개인의 성

향으로 황보윤[16]의 4개항목을 확장하여 5개항목으로 

수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퇴직후 자기 효

능감으로 정의하고, 이지우[8]와 윤방섭[6]의 문항을 바

탕으로 5문항을 채택하였다.

직업가치는 크게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 구분된

다. 내적 보상은 직업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에 의미를 두

는 것으로 여기에는 적성과 흥미추구, 사회헌신, 인간관

계 중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현의 내용이 포함된다. 반

면 외적 보상은 보수, 위세와 같은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

는 것으로 여기에는 권력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사회적 

인식 중시, 안정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11]. 본 연

구에서는 직장인들이 은퇴시 창업을 검토할 때에 창업보

다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 가치에 대한 

질문항목으로 김정숙[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선정하였

다. 직업의 보상으로 금전 소득, 자아실현, 본인 역량을 

실전에 활용, 가족을 위해 일함, 노후대책을 위해 일함, 

안정적 일을 선호 6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환경적요인은 윤방섭[6]의 문항을 기초로 직장인의 은

퇴후 창업의지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근의 경제적 

환경 인식을 반영한 사회경제적 위기 문항으로 4개, 창업

에 대한 사회적 인식 4문항, 최근 고용 환경 인식을 반영

한 고용불안정성 문항 4개를 채택하였다.

창업의지는 김성순[9]과 윤남수[5]의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4개 문항을 채택하

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총 34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결측값이 있는 26부를 제외한 총 314부를 자료 분석에 사

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

적인 통계분석방법을 제시하면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퇴직 및 창업 관련 개인적 요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확

인할 수 있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념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

성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는 ANOVA

와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4.1.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

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및 

직급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성별에서 남성이 211명(67.2%)

으로 여성 103명(32.8%)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

은 40세 미만이 127명(40.4%), 40∼49세가 119명(37.9%), 

50세 이상이 68명(21.7%)이었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이하가 33명(10.5%), 전문대학교 졸업이 57명(18.1%), 

대학교 졸업이 161명(51.3%), 대학원 이상이 63명(20.1%)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이 76명(24.2%), 300∼500만원 미만이 81명(25.8%), 500∼

700만원 미만이 94명(29.9%), 700만원 이상이 63명

(20.1%)이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는 16명(5.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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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118명(37.6%), 좋은 경우는 141명(44.9%),

매우 좋은 경우는 39명(12.4%)으로서 80% 이상이 건

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다고 응답하였다. 고용형태는 정

규직이 242명(77.0%), 계약직이 53명(16.9%), 기타가 19

명(6.1%)이었고, 직종은 관리/사무직 173명(55.1%), 생산

/기술직 33명(10.5%), 서비스/영업직 62명(19.7%), 연구/

개발직 21명(6.7%), 기타 25명(8.0%)인 것으로 나타나 정

규직에 관리/사무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급은 

사원 53명(16.9%), 대리급 48명(15.3%), 과장급 41명

(13.1%), 차장급 46명(14.6%), 부장급 76명(24.2%), 기타 

50명(15.9%)으로서 부장급이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4)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11 67.2

여성 103 32.8

연령 

40세 미만 127 40.4

40∼49세 119 37.9

50세 이상 68 21.7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33 10.5

전문대학교 졸업 57 18.1

대학교 졸업 161 51.3

대학원 이상 63 20.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76 24.2

300∼500만원미만 81 25.8

500∼700만원미만 94 29.9

700만원이상 63 20.1

건강상태

나쁘다 16 5.1

보통이다 118 37.6

좋다 141 44.9

매우 좋다 39 12.4

고용형태 

정규직 242 77.0

계약직 53 16.9

기타 19 6.1

직종

관리/사무직 173 55.1

생산/기술직 33 10.5

서비스/영업직 62 19.7

연구/개발직 21 6.7

기타 25 8.0

직급

사원 53 16.9

대리급 48 15.3

과장급 41 13.1

차장급 46 14.6

부장급 76 24.2

기타 50 15.9

4.1.2 퇴직 및 창업 관련 개인적 요인

퇴직 및 창업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퇴직 예상연령과 노후대책여부, 경제적 노후준비정도, 

퇴직 후 창업여부, 생활전망, 소득확보계획 및 생활비지

출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의 

퇴직 예상연령은 50세 미만이 33명(10.5%), 50∼55세 미

만이 55명(17.5%), 55∼60세 미만이 96명(30.6%), 60∼65

세 미만이 57명(18.2%), 65세 이상이 73명(23.2%)이었고, 

이들 중 노후대책을 하지 않는 경우가 125명(39.8%), 노

후대책을 하고 있는 경우가 189명(60.2%)인 것으로 나타

났다.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정도는 보

통이다가 164명(52.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퇴직 

후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가 196명(62.4%)으

로 창업할 생각이 있는 118명(37.6%)에 비해 더 많은 경

향이었다.

<표 2> 퇴직 및 창업 관련 개인적 요인
(n=314)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퇴직 

예상연령 

50세미만 33 10.5

50∼55세미만 55 17.5

55∼60세미만 96 30.6

60∼65세미만 57 18.2

65세이상 73 23.2

노후

대책여부

노후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 125 39.8

노후대책을 하고 있다 189 60.2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38 12.1

조금 부족하다 79 25.2

보통이다 164 52.2

충분하다 32 10.2

매우 충분하다 1 0.3

퇴직후

창업여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할 것 196 62.4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 118 37.6

퇴직 후

생활전망

매우 나빠질 것이다 3 1.0

나빠질 것이다 72 22.9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151 48.1

좋아질 것이다 75 23.9

매우 좋아질 것이다 13 4.1

퇴직 후

소득확보계획

전혀 안되어 있다 6 1.9

안되어 있다 85 27.2

보통이다 138 43.9

잘되어 있다 73 23.2

매우 잘되어 있다 12 3.8

퇴직 후

생활비 

지출계획

전혀 안되어 있다 3 1.0

안되어 있다 95 30.3

보통이다 162 51.6

잘되어 있다 47 15.0

매우 잘되어 있다 7 2.1

4.2 가설검증

4.2.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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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

차원을 통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으로 다수의 변

수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성분 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

출하였고, 요인회전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

인구조가 가장 뚜렷해질 때까지 회전시키는 직각회전에 

의한 베리맥스 방식(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

였다. 요인 수의 결정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인 요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을 사용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

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의 경우 0.5이상을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여 요인 적재량이 0.5이하인 항목

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측정

하였을 경우에 사용하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에 의해 분석하였고,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추출된 하나의 개념에 대

해 Cronbach's α계수를 구한 다음 이 값이 0.6이상일 경

우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

변수인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창업의도의 타당성 및 신

뢰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16문항

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고유치 1.0이

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 중

에서 총 60.16%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위험이 따를지라

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거나 과감한 행동을 하

며, 불확실한 상황을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하면서 적극

적인 행동을 한다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 하는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위험감수성향

(5항목)’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금전적 소득을 획득하

거나 노후대책 및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안정적인 일을 

선호한다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직업에 대한 개인의 지각

된 가치에 관한 요인으로서 ‘직업가치(4항목)’라 명명하였

다. 요인 3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능력이 있거나 소득창

출에 자신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있

다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

으로서 ‘자기효능감(4항목)’이라 명명하였다. 

측정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은 0.5를 기준으로 하여 0.5

이하를 나타낸 3개 문항을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하였

는데, 이는 직업가치 2문항(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일을 통해 나의 역량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다)과 

자기효능감 1문항(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이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신뢰

성 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위험감수성향 

0.838, 직업가치 0.746, 자기효능감 0.739로서 0.70이상을 

나타내 신뢰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심리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위험

감수

성향

나는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새롭고 도전적

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824 .061 .153

나는 일단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784 .143 .218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멈칫거리기 보

다는 과감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선택한

다.

.749 .031 .054

나는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위협이나 위

험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

주한다.

.749 .017 -.126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상

황을 해쳐나간다.

.727 -.012 .221

직업

가치

나는 더 많은 금전적 소득을 획득하기 위

해 일을 한다.
.082 .862 .044

나는 안정적인 일을 선호한다 .028 .769 -.098

나는 노후대책을 위하여 일을 한다 -.076 .731 .016

나는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149 .637 .045

자기

효능

감

퇴직 후에도 일(재취업, 창업 등)을 할 능

력이 있으므로 퇴직이 그렇게 두렵지 않

다.

-.028 -.085 .806

퇴직을 할지라도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

재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005 -.075 .797

나는 퇴직 후 소득 창출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232 .091 .677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 보았으므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있다.
.392 .133 .629

eigenvalue 3.19 2.34 2.29

누적변량 % 24.53 42.52 60.16

Cronbach's α .838 .746 .739

<표 4>는 환경적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총 12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

적 요인에 관해서는 고유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고,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 중에서 총 65.99%를 설명

하였다. 요인 1은 실업률 증가로 인한 일자리수의 감소, 

중년층 구인처 구인수의 감소, 중소기업 폐업 및 세계 금

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일자리 수 감소 등의 항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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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어 ‘사회경제적 

위기(4항목)’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의 부재와 한국의 창업여건 문제, 자영업자에 대

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의 항목으로서 창업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과 관련되어 ‘부정적 창업인식(4항목)’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자신의 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이 일을 그만두면 다른 할 일이 없다고 생각

하거나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할 자신이 없다는 항목으로

서 고용에 대한 우려와 불안 등을 나타내어 ‘고용불안정

성(2항목)’이라 명명하였다.  

측정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은 0.5를 기준으로 하여 0.5

이하를 나타낸 2개 문항을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하였

는데, 이는 고용불안정성과 관련된 2문항(앞으로 감원조

치가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않다)이다. 또한 각 요인에 대

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사회

경제적 위기 0.792, 부정적 창업인식 0.753, 고용불안정성 

0.859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표 4> 환경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사회

경제

적

위기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 수

가 감소할 것이다.
.834 .018 .078

중년층 구인처 구인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

다.
.827 -.004 .131

문 닫는 중소기업이 많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730 .155 -.036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일자리 수가 감

소할 것이다
.701 .269 .035

부정

적

창업

인식

사업가 중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058 .796 -.027

한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안

되어 있다
.150 .750 .077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 .177 .730 -.019

자영업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010 .717 .153

고용

불안

정성

내 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이 일을 그만

두면 다른 할 일이 없다
.086 .048 .931

나는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할 자신이 없다 .062 .091 .924

eigenvalue 2.47 2.35 1.78

누적변량 % 24.72 48.22 65.99

Cronbach's α .792 .753 .859

창업의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총 4문항의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의

도에 관해서는 고유치 1.0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고,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나 사업에 대한 매력

성, 향후 10년 내 창업할 의향 및 다른 사람에 사업을 권

유할 의도 등의 4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은 전체 

분산 중에서 총 67.31%를 설명하였고, 요인분석 과정에

서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7이상을 보여 제거된 항

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837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창업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창업

의도

나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 .856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

업은 매력적이다
.854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

고 싶다
.805

나는 향후 10년 이내에 창업을 할 것이다 .763

eigenvalue 2.69

누적변량 % 67.31

Cronbach's α .837

4.2.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는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단수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는 통계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

의 변화가 나타나면 두 변수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종속변수의 분산이 독립변수에 의해 설

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는 0과 1 사이의 값

을 가지는데, 이 값이 지나치게 작아서 0에 가까우면 회

귀선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회귀식이 유의하다는 가설이 기각되면 다른 모형을 개발

하여야 하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파악한다. VIF 값의 경우 5이상으로 나타나면 문

제가 있는 것이고, 10이상이라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하여 통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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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음,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개

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을 각각 투입하여 창업의도

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일부 요인(성별, 고

용형태, 직종, 직급)과 개인적 요인의 노후대책여부, 퇴직 

후 창업여부를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4-6>은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 통계값이 1.052로서 .005 수

준에서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변

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

단한 결과에서는 VIF값이 1.071∼3.502로서 10이하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결정계수 R2는 .054

로서 창업의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전체 설명력

이 5.4%로 낮게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의도

β t P

성별(남성=0, 여성=1) -.016 -0.225 .823

연령  .008  0.113 .910

학력 -.054 -0.821 .412

월평균 가구소득  .026  0.380 .704

건강상태  .082  1.411 .159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 고용형태2(기타=1)

 .010

 .000

 0.145

 0.005

.885

.996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 직종2(서비스/영업직=1)

- 직종3(연구/개발직=1)

- 직종4(기타=1)

 .037

 .049

-.041

 .024

 0.595

 0.735

-0.684

 0.336

.553

.463

.495

.737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 직급2(과장급=1)

- 직급3(차장급=1)

- 직급4(부장급=1)

- 직급5(기타=1)

-.077

-.029

-.059

 .089

 .094

-1.055

-0.392

-0.743

 0.846

 1.050

.292

.696

.458

.398

.295

F 1.052

R2 .054

Adj R2 .003

개인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직급)과 함

께 개인적 요인(퇴직예상연령, 노후대책여부, 경제적 노

후준비정도, 퇴직 후 창업여부, 퇴직 후 생활전망, 소득확

보계획 및 생활비 지출계획)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

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서처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709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가 .227로서 창업의

도에 대한 개인적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2.7%로 나타났

다. 또한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111∼3.711로서 10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 개인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의도

β t P

인구

사회학

적 

특성

성별(남성=0, 여성=1) -.000 -0.013 .990

연령  .025  0.362 .718

학력 -.101 -1.610 .108

월평균 가구소득  .031  0.489 .625

건강상태  .016  0.274 .785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 고용형태2(기타=1)

 .011

 .001

 0.171

 0.016

.865

.987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 직종2(서비스/영업직

=1)

- 직종3(연구/개발직=1)

- 직종4(기타=1)

 .042

 .029

-.030

 .006

 0.733

 0.465

-0.544

 0.096

.464

.642

.587

.924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 직급2(과장급=1)

- 직급3(차장급=1)

- 직급4(부장급=1)

- 직급5(기타=1)

-.073

-.024

-.026

 .141

 .060

-1.074

-0.346

-0.350

 1.429

 0.719

.284

.730

.727

.154

.473

개인적 

요인

퇴직예상연령  .026  0.411 .682

노후대책여부(없다=0, 있

다=1)
-.023 -0.351 .726

경제적 노후준비정도  .027  0.430 .667

퇴직후창업여부(없다=0,

있다=1)
 .290  5.339*** .000

퇴직후 생활전망  .252  2.748** .006

퇴직후 소득확보계획  0.23  0.228 .820

퇴직후생활비지출계획  .025  0.336 .737

F 3.709***

R2 .227

Adj R2 .166

**p<.01, ***p<.001

구체적으로, 개인적 요인에서는 퇴직 후 창업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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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전망이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퇴

직 후 창업여부는 t=5.339, p<.001에서, 퇴직 후 생활전망

은 t=2.748, p<.01에서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퇴직 후 생활전망(β=.252)보다는 퇴직 후 창

업여부(β=.290)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1은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으며, 퇴직 후에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퇴

직 후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만이 아니라 창업을 할 의향도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직급)과 함

께 심리적 요인(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585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가 .188로 창업의도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전체 설명력

은 18.8%였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서는 VIF값이 1.114∼3.512

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

았다. 

심리적 요인인 위험감수성향과 직업가치, 자기효능감 

중에서는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을 제외하고 위험감수

성향만이 β=.380, t=6.659, p<.001에서 창업의도에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위험이 따를지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거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

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은 창

업의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창업의

도의 경우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이 유효한 변수라고 할 

것이다.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직급)과 함

께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고용

불안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

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심리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창업의도

β t P

인구

사회학

적 특성

성별(남성=0, 여성=1) -.062 -0.942 .347

연령  .019  0.276 .783

학력 -.059 -0.960 .338

월평균 가구소득  .020  0.309 .758

건강상태  .034  0.603 .547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 고용형태2(기타=1)

 .086

 .037

 1.372

 0.583

.171

.560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 직종2(서비스/영업직=1)

- 직종3(연구/개발직=1)

- 직종4(기타=1)

 .023

 .030

-.064

 .046

 0.399

 0.477

-1.163

 0.701

.691

.634

.246

.484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 직급2(과장급=1)

- 직급3(차장급=1)

- 직급4(부장급=1)

- 직급5(기타=1)

-.092

-.047

-.124

 .071

 .027

-1.335

-0.652

-1.648

 0.718

 0.326

.183

.515

.100

.473

.745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성향  .380
6.659

***
.000

직업가치 -.045 -0.805 .421

자기효능감  .105  1.864 .063

F 3.585***

R2 .188

Adj R2 .136

그 결과 <표 9>와 같이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354

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가 .178로 창업

의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7.8%였다.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서는 VIF값이 1.058∼3.541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제외하고 부정

적 창업인식이 t=-4.682, p<.001에서, 고용불안정성이 

t=-4.712, p<.001에서 창업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부정적 창업인식(β=-.255)에 비해 고용불안전성

(β=-.279)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자기 

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현 직장에

서 퇴직하여 재취업할 자신이 없을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대우 및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더욱 낮아진다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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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 속

변인

 독립변인

창업의도

β t P

인구

사회학

적 

특성

성별(남성=0, 여성=1) -.032 -0.478 .633

연령  .098  1.378 .169

학력 -.034 -0.553 .581

월평균 가구소득 -.017 -0.257 .798

건강상태  .019  0.329 .743

고용형태(정규직=0)

- 고용형태1(계약직=1)

- 고용형태2(기타=1)

 .021

 .015

 0.346

 0.232

.730

.817

직종(관리/사무직=0)

- 직종1(생산/기술직=1)

- 직종2(서비스/영업직=1)

- 직종3(연구/개발직=1)

- 직종4(기타=1)

 .014

 .035

-.046

 .009

 0.240

 0.545

-0.819

 0.133

.811

.586

.413

.894

직급(사원=0)

- 직급1(대리급=1)

- 직급2(과장급=1)

- 직급3(차장급=1)

- 직급4(부장급=1)

- 직급5(기타=1)

-.070

-.036

-.048

 .079

 .056

-1.003

-0.509

-0.637

 0.793

 0.668

.316

.611

.525

.428

.505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위기 -.015 -0.258 .796

부정적 창업인식 -.255 -4.682*** .000

고용불안정성 -.279 -4.713*** .000

F 3.354***

R2 .178

Adj R2 .125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적 

요인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다. t-test와 

ANOVA는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

계분석기법인데, 이 두 분석방법은 모집단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모집단이 2개 이하일 때는 t-test를 통해 차이

를 분석하며, T검증에 의한 유의도 값이 0.05보다 작으면 

모집단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OVA는 두 개 이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목적으

로 사용하는 통계분석방법이고 검증통계량은 F값인데, 

각 집단의 크기가 다른 경우 사후 다중비교를 위하여 

Scheff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모집단의 수가 2개인 

성별의 경우 t-test를 실시하였고, 연령과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고용형태, 직종 및 직급은 ANOVA

를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과 고용형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표 10>에서와 같이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

기, 부정적 창업인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분석되었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은 t=4.067, p<.001에서, 직

업가치는 t=2.600, p<.05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요인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과 직

업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

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t=2.382, p<.05에서, 부정적 창업

인식은 t=2.777, p<.01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

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일자리 수 감

소에 대한 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창업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10>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남성

(n=211)
여성(n=103)

t P

M SD M SD

심리적 

요인

위험감수성향 3.40 .69 3.12 .52  4.067*** .000

직업가치 3.86 .58 3.69 .55  2.600* .010

자기효능감 3.57 .69 3.51 .59  0.784 .434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위기
3.65 .56 3.47 .69  2.382* .018

부정적 

창업인식
2.98 .66 2.76 .65  2.777** .006

고용불안정성 2.78 .82 2.83 .79 -0.469 .639

창업의도 3.05 .79 3.00 .80  0.484 .629

   *p<.05, **p<.01, ***p<.001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정성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위기는 

F=10.056, p<.001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 40세 미만

에 비해 4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아 40세 이상의 연령

층에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일자리가 더 감소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고용불안정성은 F=8.866, 

p<.001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며, 50세 미만보다는 

5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고용

에 대한 불안이나 위기를 더 많이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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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40세미만

(n=127)

40-49세

(n=119)

50세이상

(n=68) F P

M SD M SD M SD

심리

적 

요인

위험감수성향 3.24 .62 3.34 .66 3.38 .71  1.197 .303

직업가치 3.79 .60 3.82 .56 3.82 .56  0.086 .917

자기효능감 3.62 .68 3.54 .60 3.42 .72  2.073 .128

환경

적 

요인

사회경제적

위기

3.41

b
.60

3.68

a
.54

3.77

a
.68

10.056

***
.000

부정적

창업인식
2.86 .75 2.97 .63 2.89 .56  0.808 .447

고용불안정성
2.62

b
.75

2.81

b
.82

3.12

a
.81

 

8.866*

**

.000

창업의도 2.97 .80 3.04 .84 3.16 .69  1.247 .289

   p<.0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으

며, 심리적 요인에서만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위험감수성향은 F=5.440, p<.01에

서 차이가 있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

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

로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가치는 

F=5.620, p<.01에서 소득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500∼7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즉, 다른 소득층에 비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안

정적인 직업을 더 선호하고, 금전적 소득 획득이나 노후

대책 및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마

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F=2.646, p<.05에서 통계적인 차

이가 있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

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효

능감이 더 높은 편이었다.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이들 세 

요인은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이 집단에

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700만원 이상의 고소

득층에서 위험감수성향이나 직업가치, 자기효능감에 대

한 인식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300만미

만(n=76)

300-500

만(n=81)

500-700

만(n=94)

700만이

상(n=63) F P

M SD M SD M SD M SD

심리

적 

요인

위험감수

성향

3.25

b
.67

3.21

b
.61

3.24

b
.58

3.60

a
.73

5.440*

*
.001

직업가치
3.64

b
.60

3.86

ab
.57

3.75

b
.56

4.02

a
.52

5.620*

*
.001

자기

효능감

3.59

b
.70

3.47

b
.71

3.47

b
.59

3.73

a
.64 2.646* .049

환경

적 

요인

사회경제

적 위기
3.51 .72 3.60 .57 3.57 .61 3.71 .53 1.330 .265

부 정 적 

창업인식
2.90 .71 2.89 .67 2.89 .56 2.94 .75 0.129 .943

고용불안

정성
2.79 .81 2.89 .70 2.77 .89 2.74 .83 0.476 .700

창업의도 2.93 .76 3.07 .80 3.09 .77 3.04 .86 0.637 .591

 *p<.05, **p<.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표 13>은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직업

가치와 자기효능감, 환경적 요인의 고용불안정성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6.665, p<.001에서 건강상태별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보통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좋은 집단에서 직업

가치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F=9.188, 

p<.001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나쁘

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단에 비해 매우 좋은 집단의 평균

값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

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편

이었다. 반면에 고용불안정성은 F=12.400, p<.001에서 통

계적인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에 

비해 나쁘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단에서 고용불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

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은 더 높지만, 고용불안정성

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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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나쁘다

(n=16)

보통

이다 

(n=118)

좋다

(n=141)

매우

좋다 

(n=39) F P

M SD M SD M SD M SD

심리

적 

요인

위험감수

성향
3.23 .73 3.23 .67 3.34 .57 3.50 .82 1.981 .117

직업가치
3.89

ab
.87

3.67

b 
.54

3.83

ab
.54

4.12

a
.54

 

6.665*

**

.000

자기효능

감

3.30

b
.84

3.43

b
.60

3.54

b
.61

4.02

a
.75

 

9.188*

**

.000

환경

적 

요인

사회경제

적 위기
3.61 .58 3.58 .58 3.63 .61 3.48 .74  0.598 .616

부정적 

창업인식
2.67 .67 2.95 .55 2.89 .69 2.90 .87  0.869 .457

고용불안

정성

2.97

a
.69

3.02

a
.74

2.77

a
.80

2.17

b
.76

12.400

***
.000

창업의도 2.91 .94 3.01 .60 3.02 .83 3.231.06 0.996 .395

 p<.0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직급에 따라서는 <표 14>와 같이 심리적 요인의 위험

감수성향, 직업가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 

그리고 창업의도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은 F=3.184, p<.01에서 직급별 차이

가 있었고, 사원과 대리급에 비하여 차장급에서 위험감

수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3.845, p<.01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사원과 

차장급보다는 과장급의 평균값이 더 높아 과장급에서 보

다 안정적인 일을 선호함과 동시에 금전적 소득 획득, 노

후대책 및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F=3.872 p<.01에서 

직급별 차이를 나타냈고, 사원에 비해 부장급의 평균값

이 더 높아 부장급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 

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창업

의도는 F=2.482 p<.05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대리급과 차장급보다는 부장급과 기타의 평균값이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부장급 등이 대리급과 차장급보다 사

업가로 성공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고, 창업을 하려는 의

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14> 직급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사원

(n=53)

대리

급

(n=48)

과장

급

(n=41)

차장

급

(n=46)

부장

급

(n=76)

기타

(n=50) F P

M SDM SDM SDM SDM SDM SD

심리

적 

요인

위험감

수성향

3.06

b
.62

3.16

b
.55

3.36

ab
.56

3.48

a
.56

3.38

ab
.70

3.41

ab
.78 3.184** .008

직업가

치

3.63

b
.69

3.80

ab
.58

4.10

a
.45

3.70

b
.48

3.88

ab
.56

3.76

ab
.56 3.845** .002

자기

효능감
3.66 .64 3.49 .52 3.37 .70 3.51 .60 3.52 .67 3.72 .78 1.750 .123

환경

적 

요인

사회경

제적 

위기

3.33

b
.62

3.67

ab
.74

3.54

ab
.65

3.52

ab
.54

3.79

a
.51

3.60

ab
.56 3.872** .002

부정적 

창업인

식

2.83 .83 2.86 .67 2.93 .63 3.06 .58 2.93 .56 2.84 .71 0.829 .530

고용 

불안정

성

2.67 .88 2.85 .66 2.80 .77 2.85 .79 2.92 .89 2.65 .79 1.032 .399

창업의도
3.02

ab
.86

2.84

b
.78

2.93

ab
.86

2.86

b
.78

3.20

a
.66

3.24

a
.82 2.482* .032

 *p<.05, **p<.01

*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5. 결론

5.1 연구결과의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human capital)

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 가설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개

인적 요인으로 퇴직후 창업여부와 퇴직후 생활전망은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설2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심리

적 요인중 위험감수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환경적 요인중 

사회의 부정적 창업 인식과 최근 고용불안정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본 결과 개인적 요인의 퇴직후 창업여부는 t=5.721, 

p<.001에서 퇴직후 생활전망은 t=2.131, p<.05에서 창업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퇴직후 생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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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63)보다는 퇴직 후 창업여부(β=.283)의 상대적 영향

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퇴직 

후에 창업을 사전에 고려하고 있거나, 퇴직후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만이 아니라 창업을 할 의향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인 위험감수성향은 t=6.164(β=.320), 

p<.001에서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이 따를 지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

하거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창업

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부정적 창업인식이 t=-5.165, 

p<.001, 고용불안정성이 t=-4.370, p<.001에서 창업의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고용불안정성(β

=-.261)에 비해 부정적 창업인식(β=-.279)의 상대적 영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대우 및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 

일의 장래가 불투명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현 직장에

서 퇴직하여 재취업할 자신이 없을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도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적 요인 및 창

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고용형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 직업가

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분석되었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

감수성향은 t=4.067, p<.001에서, 직업가치는 t=2.600, 

p<.05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요인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남성들이 여성들보

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과 직업가치에 대한 인

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t=2.382, p<.05에서, 부정적 창업인식은 t=2.777, 

p<.01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일자리 수 감소에 대한 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창업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

지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사회경제적 위기는 F=10.056, p<.001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아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

하여 일자리가 더 감소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고

용불안정성은 F=8.866, p<.001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였

으며, 50세 미만보다는 50세 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

령층과 비교하여 고용에 대한 불안이나 위기를 더 많이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심리적 요인에서만 통계

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위험

감수성향은 F=5.440, p<.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가치는 F=5.620, p<.01에서 소득

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

인 집단과 500∼7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

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즉, 다른 소득층에 비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더 선호

하고, 금전적 소득 획득이나 노후대책 및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F=2.646, p<.05에서 통계적

인 차이가 있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

나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더 높은 편이었다.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이들 세 

요인은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

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700만원 이상의 고소

득층에서 위험감수성향이나 직업가치, 자기효능감에 대

한 인식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에 따

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 환경적 

요인의 고용불안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

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6.665, p<.001에서 건강상태별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에 비해서 매

우 좋은 집단에서 직업가치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F=9.188, p<.001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

였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단에 비

해 매우 좋은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건

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고용불안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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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400, p<.001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

가 매우 좋은 사람들에 비해 나쁘거나 보통 혹은 좋은 집

단에서 고용불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사람

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은 

더 높지만, 고용불안정성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급에 따라서는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수성향, 직업가

치와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 그리고 창업의도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의 위험감

수성향은 F=3.184, p<.01에서 직급별 차이가 있었고, 사

원과 대리급에 비하여 차장급에서 위험감수성향이 더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가치는 F=3.845, p<.01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사원과 차장급보다는 과장급

의 평균값이 더 높아 과장급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을 선

호함과 동시에 금전적 소득 획득, 노후대책 및 가족을 위

하여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환경적 요인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F=3.872 p<.01에서 

직급별 차이를 나타냈고, 사원에 비해 부장급의 평균값

이 더 높아 부장급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 

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창업

의도는 F=2.482 p<.05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대

리급과 차장급보다는 부장급과 기타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장급 등이 대리급과 차장급보다 사업

가로 성공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고, 창업을 하려는 의도

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5.1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이를 통한 향후 연구의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인 은퇴후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은퇴

자 또는 시니어 관련 연구는 주로 경제ㆍ사회복지적 관

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창업관련 연구는 간과되어왔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변수의 선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적 

요소이지만 은퇴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은퇴예상연령, 은

퇴후 대책 여부, 은퇴후 경제적 준비 정도, 은퇴후 창업의

사 결정 여부,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은

퇴후 생활비 지출계획 들의 변수 선정과 심리적 요인으

로 직업가치선정은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한계를 가진다. 개인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중에 창업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요인

의 수가 적은 것은 표본수의 한계이거나 문항의 재구성

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개인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

들의 문항을 재구성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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